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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우

리가 어려운 나라들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럽인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한국음악의 장르가 있다

면?

한국음악에 대한 유럽인들이 관심은 여러 장르에 걸쳐 있다. 

전통 음악은 물론 타악 퍼포먼스인 난타와 태권도 퍼포먼스, 

한국전통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한국오페라, K-POP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뮤지컬 ‘난타’와 태권도 퍼포먼스 ‘익스

트림 점프’, 한국오페라 ‘봄봄’, K-POP 댄스페스티벌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유럽에서 소개한 이유다. 한국

가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예술의 전당에서 잘츠부르크페스티벌 설명회를 개

최한 이유는?

한국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

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

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페스티벌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 음악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나눔 활동이 한국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

을 미친다고 보는가?

비엔나의 모차르트하우스 한국어가이드 후원, 오스트리아 레

히클래식뮤직페스티벌 후원과 오스트리아 소외계층 어린이

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등 나눔 활동들을 통해 한국을 친근

하고 가까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교류는 

자연스럽게 한인동포사회의 안정화와 지역사회의 안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교류가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견

고히 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유럽에 살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뿌리를 귀하게 여

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엔나의 중심인 도나우공원에 

세워질 한인문화회관 설립에 주도적으로 후원을 했다. 현지

에 살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들을 위한 한인학교들도 지금처

럼 꾸준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해외에 진출해 있

는 한국기업들도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한인동포, 유학생과 

한인사회를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남편인 박종범 민주평통 유럽 부의장에 대해 소개해달라

남편은 세계 28개국에 네트워크를 갖춘 영산그룹을 이끌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문화를 통해 가치 있는 나눔

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인동포들과 한국사회를 위해 

일하고, 해외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제 13대, 14대 재유럽한인총연합회장으로 봉사

해왔고 현재는 민주평통 유럽부의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행사가 있다면?

오스트리아와 한국 등지에서 50여 차례의 공연을 가질 예정

이다. 이를 위해 21명의 음악가들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

다. 오는 12월, 세계적인 성악가인 르네 파페 내한공연을 준

비하고 있고 2017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중 한국주간 채

택을 최초로 성사시킬 예정인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의

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나눔과 차세대 양성을 위한 활동

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자선음악회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평창대관령음악학교에 기여해 한국의 재능 있는 차세대 음악

가들 양성에 힘쓰고 매년 진행해온 빈소년합창단 캠프도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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